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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소년 야구교실 불법 스테로이드 사용 적발

前 프로야구 선수, 유소년 선수들에게 불법 의약품 주사·판매

□ 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이의경)는 대학 진학이나 프로야구 입단을 

목표로 하는 유소년 야구선수들에게 밀수입 등을 통해 불법으로 

유통되는 아나볼릭스테로이드와 남성호르몬 등을 주사·판매한 

유소년야구교실 운영자인 이 모씨(남, 35세, 전(前) 프로야구 선수)를 

구속하여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.

※ 아나볼릭 스테로이드(단백동화스테로이드) : 황소의 고환에서 추출·합성한 남성스테로

이드(테스토스테론)의 한 형태. 세포 내단백합성을촉진하여세포조직특히근육의

성장과 발달을 가져오지만 갑상선 기능 저하, 복통, 간수치 상승, 단백뇨, 관절통,

대퇴골골두괴사, 팔목터널증후군, 불임, 성기능 장애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

□ 수사 결과, 이모씨는 유소년 야구선수들에게 “몸을 좋게 만들어주는

약을 맞아야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원하는 프로야구단이나 

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”고 속여,

○ 식약처는 불법의약품을 투여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야구교실 소속

유소년 선수 7명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 검사를 의뢰하였으며,

그 결과 2명은 금지약물에 대한 양성으로 확정 판정되었습니다.

※ 전체 7명 중 나머지 5명은 도핑 검사 진행 중에 있음


